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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2001한국사회는]‘장진구型’ 애어른 는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강모씨(64). 통장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 5 년 동안 아들(37)
의 통장으로 1 억원 이상 빠져나갔다. 강씨는 1996 년 아들 결혼 때 27 평 아파트를 
마련해줬지만 아들은 아파트를 날름 저당 잡혀 대출해 쓴 뒤 날려버렸다. 결혼 전 보

험회사에 취직을 알선했지만 아들은 결혼 뒤 퇴사해버렸다. 강씨가 든 보험도 해약해 용돈
으로 써버렸다. 강씨는 며느리의 결혼패물도 전당포에서 되찾아줬다.  

“ 아들이 한심하지만 굶길 수는 없어 며느리에게 미술학원을 차려줬고 

요즘도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감정 양극화 우발범죄 우려▼  

나이로는 어른인데 부모에게 무작정 기대어 사는 ‘ 장진구형 

애어른’ (TV드라마 주인공)이 늘고 있다. 정신과에선 이들을 ‘ 의존성향 

또는 의존장애’ 로 진단한다. 이는 전통적 가족중심 문화에다 70 년대 이후 

부모들의 과보호,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젊은층의 경제적 곤란이 겹쳐 

생겨나는 현상. 특히 외국인의 눈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 한국적 

현상’ 이다.  

1994 년부터 다국적 PR회사 ‘ 메리트 버슨 

마스텔러’ 에서 근무 중인 영국인 스티브 보웬(33)은 

재작년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친구를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친구는 부모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모두 타내 자신의 아파트에 온갖 전자용품을 갖추고 

있었다. 보웬씨는 영국 뉴캐슬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방을 빌려 살 때를 떠올렸다. 하도 배가 고파 고양이 사료를 먹은 적도 

있었다. 그는 “ 한국 젊은이들은 가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독립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 고 꼬집었다.  

▼글 쓰는 순서▼ 

- '홀로서기 기피' 
- 외모 만능주의 
- 집단 히스테리 
- 두얼굴의 '인격' 
- 평등 지상주의 

주한 일본대사관 이세키 요시아스(井關至康·30) 2 등서기관은 “ 일본 

젊은이들은 대학 등록금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졸업 뒤엔 완전 

독립한다. 한국처럼 결혼 뒤에도 부모에게 기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의존성향의 젊은이는 늘 불안감에 시달리는 ‘ 불안장애’ , 강박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에 집착하는 ‘ 강박장애’ , 감정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 경계선 인격장애’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자칫하면 폭발해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런 ‘ 애어른’ 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부모를 찾는다.  

인터넷 벤처기업의 이모팀장(37)은 최근 부하 직원 권모대리(30)의 

결근사유를 듣고 아연실색했다. 권대리는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밤 12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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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갔다. 아내는 겨우 돌이 지난 아이를 떠넘기고 문을 잠가버렸다. 

권대리는 승용차 안에서 밤을 새고 나서 아침에 대전 본가에 전화했다. 그는 

어머니가 온 뒤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수석연구원은 “ 권씨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다행” 이라면서 “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자살이나 

범죄 등을 택하게 되며 이것이 요즘 사회문제의 특징” 이라고 설명했다. 

의존성향의 신세대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모든 책임을 부모나 사회에 

극단적으로 돌린다는 것. 지난해 부모를 토막살해한 명문대생도 사실 부모에 

지극히 의존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과소비 '주범'▼  

의존성향 신세대의 증가는 경제시스템도 왜곡시키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2 월 카드매출액은 183 억 7500 만원. 이 가운데 

부모의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카드가 나와 소득이 없는 20, 30 대가 

팔아주는 비율이 10%가 넘는 19 억 5000 만원. 이 백화점 관계자는 

“ 부모의 카드를 쓴 경우까지 합치면 최소 20%가 ‘ 무직 젊은이’ 들이 쓴 

것” 이라면서 “ 지난해 총 매출 8000 억원 중 2000 억원 이상이 ‘ 소득이 

없는 신세대’ 로부터 벌어들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 “ 선진국에선 아이에게 남을 배려하는 

것부터 가르치며 이는 곧 독립적 인격의 바탕” 이라면서 “ 전통적 

가족문화에만 집착해 자녀를 뒤치다꺼리하기만 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정상아만 양산할 뿐”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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